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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하늘은 높고 바람은 서늘해 청명하다는 말이 절로 나오

는 가을 주말, 왠지 집에 있으면 억울하다는 분들을 위해 

‘육해공’ 모두를 즐길 수 있는 전라도 1박 2일 코스를 소개

한다. 

  토요일 아침, 부지런히 준비해 보온병에 모닝커피 한 잔 

담아들고 집을 나선다. 경부나 서해안 고속도로를 통해 고

창-담양간 고속도로를 타고 네 시간 남짓이면 대나무의 

고장 담양에 닿는다. 임금님이 드시기 편하라고 한우갈비

를 곱게 다져 만들었다는 떡갈비의 본고장이니, 읍내 중앙

로를 따라 걷노라면 원조집이라는 두 군데를 포함한 떡갈

비집을 만날 수 있다. 가격대가 높은 편인데, 부담스러울 

사람들을 위한 대안인 돼지갈

비도 좋다. 

  한편 고기를 올린 상이 부

담스러울 사람들에게는 중앙

로 끝의 국수거리가 기다리

고 있으니 삶은 계란과 비빔

국수 한 그릇으로 가볍게 한 

끼 해결하는 것도 좋다. 무엇

으로 끼니를 해결하든 후식, 

또는 휴식 삼아 관방제림길

을 산책하는 것은 필수며 ‘강

추’다. 물 흐르는 소리, 바람에 나뭇잎 나부끼는 소리가 

한데 어우러져 핸드폰쯤은 정말 잠시 꺼두고 싶을 정도로 

평화롭다.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읍내 가까이 있

는 대나무 박물관이나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 또한 좋은 

선택이다. 

  담양을 뒤로 하고 남쪽으로 한 시간 반 정도 달리면 한

우와 표고버섯의 고장 장흥에 닿는다. 사람보다 소가 더 

많다는 동네이니 한우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즐길 수 있

다.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안쪽, 직판장과 식당을 겸업하

는 매장이 여러 군데 자리 잡고있다. 아래층에서 취향에 

맞는 고기를 골라서는 위층에서 자릿값으로 실비를 지불

하고 먹는 형식이다. 소고기와 함께 키조개 관자, 장흥 표

고를 구워먹는 ‘장흥삼합’도 있다. 군 한 가운데를 관통

하는 탐진강을 따라 키가 큰 숙박업소들이 군데군데 서 

있어, 방만 잘 골라잡는다면 좋은 조망마저 의외의 덤으

로 얻어 쥐고 하룻밤 묵을 수 있다. 

  장흥에서 묵는 하룻밤이 일석이조 격으로 매력적인 이

유는 바로 이웃 동네가 녹차의 고장 보성이기 때문이다. 

30분만 달리면 닿는 보성에서는 녹차 아이스크림을 손

에 들고 다원을 거닐거나, 차밭이 앉아 있는 산등성이 

내리막길을 구불구불 따라 율포솔밭해변에 이르는 드라

이브를 추천한다. 서로 가까이 있어 그런지, 바다도 녹차

밭도 한층 더 신선하게 마음에 다가온다. 

  알찬 1박 2일 주말여행, 유

종의 미는 변산반도에서 거두

고 올라온다. 반도 아래쪽에 

자리 잡고 있는 곰소는 젓갈

로 유명한 동네니 따뜻한 밥

만 지어 바로 저녁상에 올릴 

수 있는 무침젓갈을 입맛 따

라 살 수 있다. 젓갈만으로 아

쉬운 사람들을 위해 작지만 

있을 건 다 있는 시장에는 건

어물이며 각종 어패류가 선

택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기도 하다. 그 밖에도 굽는 냄

새가 시장통을 가득 메우는 전어도 좋고 열심히 헤엄치

고 있는 놈들을 바로 건져 스티로폼 박스에 척척 담아주

는 새우도 훌륭한 선택이다. 귀찮으니 아예 저녁까지 해

결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활어횟집도 성업 중이지만, 

트렁크 가득 먹을 것을 채워서는 해가 뉘엿뉘엿 질 시간

에 맞춰 드라이브하는 변산반도 해안선이 더 별미가 아

닐까 한다. 잊을 때쯤 되면 나타나는 길거리 가게에서 

모시잎떡 한 꾸러미만 챙긴다면 적어도 집에 도착할 때

까지 출출함 때문에 경치 감상을 제대로 못할 일은 없을 

것이다. 해안선이 끝나는 지점에서는 새만금 방조제를 

따라 군산까지 시원하게 달린 뒤 다시 서해안 고속도로

로 합류해 서울로 돌아오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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